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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children’s academic stress. Participants were 1,402 mothers with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2018 Korean Children Panel.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significance of moderated pathways was determined using SPSS 21.0 and PROCESS macro 3.3, respectivel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academic stress. On the other hand, children’s self-esteem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matern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children’s academic stress. Second, children’s self-esteem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children’s academic stres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ystematic and periodic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children’s self-esteem and maternal support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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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초등학교 시기의 주요과업 중 하나는 아동이 스스로 다양한 학습과제를 성실히 해결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근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Erikson, 1963).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아동들은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모 주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과 선행학습 등에 쫓기어 학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학업문제’로 보고되었으며,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통계청, 2021)에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69.2%)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고등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업스트레스가 점차 하향화되어 초등학교 시기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란 학업상황이나 성적으로 인해 경험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우울, 걱정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유성은, 2002)를 의미한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에 대한 무능감 및 무관심과 같은 학업소진, 잦은 결석과 학업중단 등의 학교부적응 및 자살충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강정애, 2016; 곽유림, 2016) 특히 아동기의 학업스트레스 경험은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누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의 잠재력을 낮추기에(정영미, 2001), 아동기의 학업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Lazaur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평가-대처 모델(stress-appraisal-coping model)에서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오정희, 선혜연, 2013). 즉,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개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소유한 자원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오정희, 선혜연, 2013). 이처럼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예방적, 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에(염미정, 양수, 2019),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동시에 탐색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의 교육풍토를 고려해볼 때 부모 역할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시 위주의 시험 준비가 교육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아동의 학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등 아동의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김종백, 김준엽, 2009), 이러한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나 압력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정의된 개념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으로 정의할 경우(박영신 외, 2004),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으로 정의할 경우(홍은자, 2002), 이러한 학업성취압력은 시험불안 및 학업스트레스 등 아동의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낮은 학업적 자아개념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종석, 2000, 홍은자, 2002). 이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살펴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학업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기대와 관심을 보였는지 보다 자녀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어떻게 지각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동의 실제적 학업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에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지, 과도하게 혹은 적절하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학업성취압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아동보다 학습태도가 적극적이고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영희, 2011; 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로부터 본인 능력 이상의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지각한 아동은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불안을 느껴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상필 외, 2012; 오정희, 선혜연, 2013; 조선화,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부모가 자녀의 학업상황과 관련하여 보이는 교육적 관심, 성취 및 역할기대에 대해서 자녀가 지각하는 압력(남상필 외, 2012)으로 정의하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부모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이 어떻게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비슷한 상황에 있더라도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아동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부적응적 문제를 보이는 반면, 어떤 아동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 빠르게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조절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적응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김미경, 2010)으로, 개인의 건강한 성격발달 및 적응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발생한다는 Lazaurs와 Folkman(1984)의 주장에 근거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 원인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여 아동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기에 부모로부터 자기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나 압력을 받으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를 체념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의빈, 김진원, 2020; 최유신, 김한나, 2008; Mulyadi et al., 2016),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상미, 정현희, 2012).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변인과의 관련성만을 살펴보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보였지만(김효진 외, 2011), 최근 들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아질수록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오정희, 선혜연, 2013; 정영미, 2021)이 보고되고 있기에,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사춘기 초기를 맞이하여 급격한 발달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좋은 성적과 진학에 대한 부담이 구체화되어 주위의 기대와 관심이 커지는 시기이지만(안지영 외, 2012),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에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가 누적화될 경우 이후 청소년기의 무력감과 적응문제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에(정영미, 2021), 초등학생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부모 모두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성취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스트레스원으로 보고되고 있기에(박서연, 정영숙,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업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경험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2018)의 1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11차년도에 참여한 총 1,417가구 중 무응답 문항이 없고, 어머니와 자녀가 동거하고 있는 1,402가구의 아동과 어머니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1차 자료는 연구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해에 수집된 것으로,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10세 3개월(SD: 1.35)이었으며 남아와 여아가 각각 714명(50.9%), 688명(49.1%)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1세로 40대(919명, 64.4%)와 30대(487명, 34.1%)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전문대/대학교 졸업(936명, 66.8%), 고졸 이하(376명, 26.8%), 대학원졸(90명,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오아름(2017)의 학업성취압력 척도를 수정 없이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성취압력이란 어머니의 학업관련 양육행동이 과도한 간섭이나 기대로 아동에게 지각되는 것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측정하였다.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등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한 MCS(2008)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이)는 좋은 면이 많니?’, ‘○○(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니?’ 등의 총 5문항 5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초4패널(2004 -2008)에서 사용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스트레스란 학업상황이나 성적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심리상태로,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총 3문항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과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 중 조절모형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샘플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검증 시에는 독립변인와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한 후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투입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건부 효과의 경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균의 ±1 SD 지점에서 단순 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본 연구의 기초분석을 위해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의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에서 2.13으로 나타나(SD= .60),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에서 2.04로 나타나(SD= .86), 중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에서 3.49로 나타나(SD= .45),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1.25에서 .72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10에서 2.2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하이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0 이하인 경우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Kline, 2011),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초분석
            (N=1402)

          
          

        

        
          
            
              	변인
              	1
              	2
              	3
            

          
          
            	 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1.00
            	-
            	-
          

          
            	 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34**
            	1.00
            	-
          

          
            	 3. 아동의 자아존중감
            	-.08**
            	-.37**
            	1.00
          

          
            	 M(SD)
            	2.13(.60)
            	2.04(.86)
            	3.49(.45)
          

          
            	 왜도
            	.45
            	.72
            	-1.25
          

          
            	 첨도
            	.10
            	.17 
            	2.27
          

        

        
          
            **p<. 01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34, p <. 0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r=-.08, p <. 01) 및 아동의 학업스트레스(r=-.37, p <. 01)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t=13. 387, p<.001),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t=-14.660, p<.001). 2단계에서도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t=3.821, p<.001)과 아동의 자아존중감(t=-2.135, p<.05)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도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2.066, p<.05),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아존중감의 조절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N=1402)

          
          

        

        
          
            
              	종속변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단계
              	독립변인
              	
                Β
              
              	
                SE
              
              	
                β
              
              	
                t
              
              	
                R²
              
              	
                △R²
              
              	
                F
              
            

          
          
            	1
            	어머니 학업성취압력
            	 .080
            	 .006
            	 .314
            	 13.387***
            	.235
            	 .235
            	 214.411***
          

          
            	아동 자아존중감
            	-.391
            	.027
            	-.344
            	-14.660***
          

          
            	2
            	어머니 학업성취압력
            	.172
            	.045
            	.677
            	3.821***
            	.237
            	.002
            	144.698***
          

          
            	아동 자아존중감
            	-.202
            	.095
            	-.178
            	-2.135*
          

          
            	어머니 학업성취압력 × 아동 자아존중감
            	-.005
            	.003
            	-.390
            	-2.066*
          

        

        
          
            *p <. 05, ***p < .001
          

        

        

        <표 3>은 조절변인이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을 한 결과이다.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구간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자아존중감의 전구간(-1SD, M, +1SD)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단순 기울기 검증 (종속변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통계치
              	간접효과계수
              	SE
              	
                t
              
              	95%의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조건부 효과
            	-1SD
            	 0.092
            	 0.009
            	 10.824***
            	 0.076
            	 0.109
          

          
            	
              M
            
            	 0.080
            	 0.006
            	 13.491***
            	 0.069 
            	0.092
          

          
            	+1SD
            	 0.068
            	 0.008
            	 8.436***
            	 0.052 
            	0.084
          

        

        
          
            ***p < .001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1SD)이 높은 집단(+1SD)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1SD)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1SD)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및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들(김종백, 김준엽, 2009; 박서연, 정영숙, 2010; 오정희, 선혜연, 2013; 정영미, 2021; 조선화, 2020)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업성취압력은 자녀가 지각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 정도로, 본 연구결과는 부모에게 자기 능력 이상의 과도한 학업행동이나 성취목표에 대한 기대나 관심을 받으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되는 학업성취압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주장(박서연, 정영숙, 2010)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 역할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지나친 학력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업과 관련된 요구와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강명희, 박연규, 2016). 그러나 부모의 적절한 학업성취압력은 학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지각되어 아동의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김영희, 2011; 박영신, 김의철, 2003)를 고려해볼 때,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내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육적 기대와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아동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기는 발달과정 상 의미 있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하는 시기(송은주 외, 2012)로, 아동이 학업성취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아동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격려하거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의 학업행동이나 성취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기대와 관심,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성적에 대한 강한 요구, 경쟁을 부추기는 행동, 학업에서 성공을 제일로 여기는 태도 등은 아동으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을 높여 학업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교육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과 학업상담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황상미, 정현희, 2012)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이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하며 성취압력을 가한다면 아동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며(오미숙, 임우찬, 2014), 한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일생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점(강명희, 박연규, 2016)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학업성취위주의 권위적 태도로 학습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아동의 내적 요구를 존중하고 아동이 학업에 대한 자율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이의빈, 김진원, 2017; 최유신, 김한나, 2008; Mulyadi et al., 2016)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학업성적이나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어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을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의 자신감과 인내력, 대인관계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준다는 연구(Lipschitz-Elhawi & Itzhaky, 2005; Tortolero & Roberts, 2001)를 지지하는 것이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요인이라는 연구(오미숙, 심우찬, 2014)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좋은 성적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에 비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가중되면 자신의 성취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되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아진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에 비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다독이며 자신의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중간단계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함께 많은 사회적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하기에(강명희, 박연규, 2016),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패보다는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자아성장프로젝트, 멘토링 프로그램, 창조적 재량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공감하고 가족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심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겠다(오미숙, 심우찬,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외부활동 시간이 축소되고, 등교 제한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이 무기력을 동반한 우울, 스트레스 등을 보여 가정 내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할수록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인간 삶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내면의 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다. 즉,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변화되고 미래사회의 예측불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자아존중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정서적 개인 자원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자아존중감의 계발 및 향상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자아존중감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 역할의 절대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지원방안과 함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는 모두 연구대상 아동의 지각을 기초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대상아동의 개인별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것으로 지각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자와 측정방법을 다양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분석이 포함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단일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아동의 성별(김정미, 2010; 박서연, 정영숙, 2010)이나 학교급(박성희, 김희화, 2008; 한성애, 2008) 간 관계에 대해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년과 집단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량은 0.2%로 미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으로 패널자료가 갖는 측정도구의 제한된 선택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총 3문항(학교성적, 숙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누적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사춘기와 형식적·조작적 사고의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 초기에 급격한 감소의 변화를 보이다가 15-16세 전후로 가장 혼돈을 보이는 시기를 거쳐 청소년기 후기로 갈수록 자아통합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세희 외, 2006). 이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연령이 하향화되는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함께 탐색해야 하는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적응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적인 역할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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